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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4월 27일 대통령 발언록

한일수교 문서공개 대책 민관공동위원회 민간위원 초청 오찬
- 인사말 -

대단히 반갑습니다. 어려운 일을 맡아주어 감사합니다. 한일회담 문서를 

공개하든 안하든, 미결로 넘어오는 과제들을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

고 감당해야 하는데, 그동안 충분치 못 했습니다. 감당할 마음의 준비도 

되지 않아 감당할 만한 역사적 사실도 감추곤 했습니다. 많은 민간인들이 

피해를 입고, 그 관계자와 상속자가 피해를 회복하려고 해도 사실관계가 

파악되어야 일이 쉬운데 사실관계 밝히는 일도 대개 민간인에 미뤄놓고 학

계수준에서 도와주는 정도였고 민간에 방치돼 있었습니다. 정부로서는 국

민들에게 미안하고 체면도 안서는 일입니다. 외교문서 공개도 참여정부로

서는 자의반 타의반이었습니다. 법원 판결이 계기가 됐고, 참여정부 되면

서 공개할 때가 된 것입니다. 

짐작만 하고 어정쩡하게 걸치고 있던 처지에서 사실관계가 분명해지면 법

적 책임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도리의 문제는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. 

정부로서는 도리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. 사적관계도 적당히 타

협할 문제가 아니고, 모든 지혜가 종합된 합리적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합니

다. 도저히 엄두가 안 납니다. 총리가 이 일을 맡고 있으나 총리가 혼자 

감당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건전한 상식과 지혜를 가진 분을 모아 논

의하고 있고, 내용도 합리적인 내용이 나오겠지만, 참여하신 분들의 업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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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통해서 신뢰와 설득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모셨습니다. 너무 어

려운 부탁을 드려 죄송합니다. 

잘 부탁합니다. 감당하기 버겁다 싶어도 도리에 맞는 수준에서 결론을 내

리면 자문기구이긴 하지만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. 정부의 수용도가 문제

가 아니라, 국민의 수용도에 따라 마무리될 수도 있고, 미결될 수도 있습

니다.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지만, 정부도 어려움을 감수할 것입니다. 

감당할 수준으로 합의를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. 이 문제를 비롯해 최근 

한일관계가 어렵고, 역사문제의 올바른 정립문제도 어려운 과제입니다. 여

기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.


